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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공단 건설시에는 단지 및 배후

도시 건설을 위한 부지 조성과 기반 시설 건

설 투자가 유발된다. 그리고 이러한 기반 시

설의 조성이 완료되면 단계적으로 민간 투자

자 등에 의한 공장 건설과 주택 및 부대 시설

의 건설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실질적인 공단 가동에 의한 생산 활동이 이루

어지게 된다. 개성공단 역시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며 완전 가동까지에는 상당 기

간이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초기 단계의 파급 효과는 거의 대부

분 건설 투자에 의한 것들이다. 그것도 아직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확실한 투자 규모가 어

느 정도일지도 명확히 알기 어렵다. 그리고

건설 단계의 초기 효과를 살펴본다 하더라도

양 경제의 산업 구조와 생산 방식에 대한 정

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계량적인 파급 효과를

분석하는것은 대단히 어렵다. 

단지 및 배후 도시 건설에 3조원 투자

그러나 이러한 제약 속에서도 몇 가지 가정

을 전제로 개략적인 양 경제에 대한 파급 효

과 분석은 가능하다. 산업연관분석 모형은 건

설산업 활동의 파급 효과를 분석하는 데 유용

한 분석 기법이다. 남한 경제에 대한 파급 효

과 분석은 가장 최근의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를 이용하여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기법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북한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모형이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여기서 최근의 북한 경제 규모 및 특

징을 남한의 1975년 상황과 비슷한 것으로

발표한 연구 결과를 전제로 우리의 1975년

시점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남한 경제에 대해서는

1998년도 한국은행 I-O표, 그리고 북한 경

제에 대한 파급 효과 분석은 1975년도 한국

은행 I-O표를 이용하여 어느 정도의 개략적

인 양 경제에 대한 파급 효과를 분석할 수 있

을것이다. 

그리고 개성 공단 건설의 직접 유발 효과

즉, 건설산업 투자액 자체의 계상과 관련해서

는 개성산업단지 개발 사업은 남한의 자금으

로 건설되는 것이므로 무상으로 개발하는 것

과 동일하며, 이에 따라 건설 투자의 직접 유

발 효과는 북한에 나타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용 부문의 직접 유발

효과는 남한 경제에도 영향을 주게 되므로 이

에 대해서는 배분이 요구되며 따라서 남한과

북한의 고용 인원은 남한은 기술 인력 중심의

소수 인원만 투입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부가

가치의 직접 유발액은 소득(피용자 보수)의

남한 유발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북한에 귀속

되는것으로가정할수있다. 

다음으로 기존에 제시되고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공단 및 배후 도시 건설의 투자비 규

모를 추정하면, 공단 건설은 총 3단계에 걸쳐

800만평 규모에 1조 6,000여억 원의 투자

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1단계 공사는 100만평이고, 추

정 공사비는 1,993억원으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 자료를 이용하면 공단 및 배후 도

시 건설을 위한 토지 조성 및 기반 시설 건설

비용은 평당 20만원으로 추정된다. 본고에서

는 이 원 단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였다. 한

편, 배후 단지는 총 1,200만평에 이르고 있

으나 이 중 500만평은 기존 시가지를 이용하

므로 제외하고 나머지 700만평을 공단 건설

과의 시차를 고려하여 2단계에 210만평, 3

남북한相乘의경제선택- 개성공단건설
- 3조원 규모 투자 예측, 남북 양측의 생산 유발 효과 5조원 넘어설 듯 -

공단 및 배후 도시 개발 규모 및 투자액 (단위 : 만평,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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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490만평을 개발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에 따른 총공사비는 1조 4,000억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산업 단지 건설 투자의 파급 효과

산업 단지 건설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는 1

단계에 남한 경제에 1,518억원, 그리고 북

한에는 2,262억원의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

로 분석된다. 1, 2, 3단계의 전체 생산 유

발 효과는 남한 경제에 총 1조 2,149억원,

그리고 북한에는 더 많은 1조 8,091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낳는 것으로 추정된다. 간

접 생산 유발 효과는 남한 경제에 더 큰 영향

을 미치지만, 건설 투자의 직접 생산 유발 효

과가 전액 북한에 계상되기 때문에 총 생산

유발 효과는 북한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건설 기간 중의 고용 유발 효과는

총 1, 2, 3단계에 걸쳐 남한에는 1만

1,917명, 북한에는 2만 892명의 고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 유발 효과

역시 남한에는 간접 유발 효과가 크게 나타나

는 반면, 북한에는 직접 건설 인력의 투입에

따른 고용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즉, 건설

활동에서 일부 기술 인력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능 인력을 북한 인력으로 투입하는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고용 유발 효

과가남한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

반대로 부가 가치 유발 효과는 총 3단계에

걸쳐 남한에 7,297억원, 그리고 북한에는

6,229억원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

어 남한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

날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이 생산 및 고용

유발 효과와 달리 부가 가치 유발 효과가 남

한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양 경제의

소득 격차 등 부가가치 구조의 차이에 기인하

는것으로판단된다.

배후 도시 개발의 파급 효과

배후 도시 개발에 따른 파급 효과 역시 산

업 단지 건설에 따른 파급 효과와 같은 메커

니즘으로 생산 및 고용 유발 효과는 북한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남한

에서더크게나타날것이다.

배후 도시 건설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는

2, 3단계에 걸쳐 남한에 총 1조 633억원,

그리고 북한에는 1조 5,823억원의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 유발 효과

는 남한에 1만 430명, 그리고 북한에는 1

만 8,138명의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

된다. 그리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남한에

6,370억원, 그리고 북한에는 5,451억원의

유발 효과를 낳은 것으로 추정된다.

윈·윈의 경제 효과 창출

산업 단지 및 배후 도시 건설의 효과를 종

합하면, 1단계 사업(100만평의 공단 개발)

에서는 생산 유발 효과가 남한에 1,518억원,

북한에는 2,262억원으로 나타난다. 고용 유

발 효과는 1단계에서 남한에 1,491명, 북

한에는 2,613명이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

다. 반면 부가가치는 남한에 907억원, 북한

에 779억원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 단지와 배후 도시 건설이 동시에 이

루어지는 2단계와 3단계의 파급 효과를 합한

총 파급 효과는 생산 유발 효과가 남한에 2

조 2,782억, 북한에는 3조 3,914억원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고용은 남한에 총 2

만 2,347명, 북한에는 3만 9,030명을 유

발하고, 부가가치는 남한에 1조 3,667억원,

북한에는 1조 1,680억원의 효과를 유발하

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상의 효과를 종합 분석해보면,

북한에서는 건설 활동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

를 중심으로 생산 및 고용 유발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반면, 남한은 간접 유발 효과 중심

으로 생산, 고용 등의 유발 효과가 주로 나타

난다. 특히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양 경제 구

조의 차이로 인하여 남한이 북한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공단 및 배후도시 건

설 사업에만 국한하여 보더라도 북한 경제에

막대한 생산 및 고용 유발 효과와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제공할 수 있으며 동시에 남한

경제에 대해서도 간접적인 생산, 고용 및 부

가가치 유발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순수하게 건설 파급 효과만을

고려하더라도 양 경제에 윈윈(win-win)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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